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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북한공사 선정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심사한 결과,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를 태

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로 결정하고,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9월 4일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2. 한변은 지난 8월 오는 9월 10일 한변 창립 5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북한인권상을 제정

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변 명의의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드리기로 한 바 있다.  

3. 여러 많은 후보 중에 태 전 북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그의 탈북 자체가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림은 물론, 전 세계적

으로도 북한인권에 대한 주의를 크게 환기시켰고, 탈북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에 굴

하지 않고 국민의 필독서가 된 '3층 서기실의 암호'의 저술활동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다대하기 때문이다.

4. 한변은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상 시상을 계속하여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 선 단체

나 개인을 격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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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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